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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體論

올해로 세종대왕께서 訓民正音을 창제 

하신지 547돌이 된다. 그동안 많은 한글 

학자 그리고, 우리말 우리글올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말과 글이 다 

듬어져 왔다. 

이제 대망의 이십일세기를 바라보면서, 

한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국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한 때 어려움도 겪었 

으나, 우리의 말과 글을 비롯해 우리 민 

족 고유의 사상이 있음으로써 문화민족임 

고 있다. 서양의학계에서도 해부학 용어 

를 우리말로 바꾼바 있으며 한의학계에서 

도 한방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 

응해서 한의학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痛·病,흉올 우리말로 옮기고, 그 

철학적 배경을 훈민정음에 기대어 풀이하 

여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문헌적으로 살펴본 ‘痛’字의 우리말 
올 세계속에 자랑하고 있다. 인류문명사 해석 

의 커다란 전환시기에 한국은 단일 민족 

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이념의 다름으로 

인해 두개의 국가 형태를 띄고 있다. 미 

래의 우리 후손들은 이 시기를 南北國時

代 또는, 二園時代라 부를런지도 모른다. 

1945년 해방 이후 나뉘어진 국토와 더 

불어 사상과 이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있겠 

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물들이 상호교류 

되고 각 민족 국가들이 서로 이해 협력하 

여 더불어 함께 사는 인류공동체를 지향 

하는 세계 문명사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단일 민족간에 있었던 사소한 차이는 쉽 

게 극복될 것이다. 우리가 세계속의 한 

국, 21세기의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경제 성장올 지속적으로 이루어 경제 

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상전래 

의 고유문화를 주체적 입장에서 올바로 

계숭 발전시켜 세계 문화사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민족임을 선양함이 한층 중요하 

다고 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 

계적’이란 말도 있듯이 근래에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우리것 찾기 운동이 활발하 

다. 이러한 흐름은 의학계에서도 일어나 

痛은 ‘아프다.는 뜻이니, 예컨데 頭痛

은 ‘머리가 아프다.’라는 의미이다. 과학 

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동의학 용어 
해설집, 1990» 에는 ‘머리 아픈 병증’ 또 

는 ‘머리 아픈 증상’이라 풀고, 우리말로 

는 바꾸지 않고 단지 한글음만을 달아 

‘두통’이라 하였고, 여강출판사에서 낸 

《제중신편, 1992> 에는 ‘머리가 아플 

때’라 풀고, 역시 음만을 달아 ‘두통’이 

라 하였으며, 여강출판사에서 낸 《동의 

내과학, 1992> 에는 ‘머리 아픈 것’이라 
하고, 역시 음만을 붙여 ‘두통’이라 하였 

다. 

다시 말해 頭痛을 ‘두통’이라 한 것은 

단순히 음역한 것에 불과해서 우리말로 

완전히 소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또 

‘머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픈 것’이라 

고 풀이한 것 역시 사물의 현상-성질을 

나타내는 ‘것’, 시간을 나타내는 ‘때’라 

는 매인이름씨(볼완전명사)가 군더더기로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자자리토(주격 

조사)인 ‘가’가 붙어 있어 풀이꼴(서술 

형)로는 적합하지만 이름꼴(명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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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땅치 않다. 또한 ‘머리가 아푼 증 

세’, ‘머리 아픈 증상’, ‘머리 아픈 병 

증’이라 한 표현 역시 증세(효努) 증상 

(효狀)·병증(病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 

학 용어를 덧붙인 것에 불과할 뿐I 漢字

로 된 의학용어를 우리말로 바꾼다는 본 

래의 취지에 있어서는 한치의 진전도 없 

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추가한 데 지 

나지 않는다. 

요컨데, 현재 한국에 소개된 북조선의 

동의학 사전류 내지 동의학 서적에서는 

단순히 음역만 하고 있거나 또는, 증세· 

증상·병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 용어 

를 덧붙인 데 불과할 뿐, 본질적언 접근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 1991> 에 頭痛은 
한의학 용어로 ‘머리앓이’이다 라고 한 

것은 본질에 일보전진한 것으로, 민간에 

서 배가 아픈 병을 앓을 때에 ‘배앓이’한 

다라고 하고 가슴이 아픈 병음 앓을 때에 

‘가슴앓이’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 

말 큰사전,1991 》 에 ‘題痛’을 ‘배앓이’라 

하였고 ‘뼈題痛’ 또는 ‘心題痛’ 을 ‘가슴 

앓이’라 하여 痛을 ‘앓이’로 옮겨 놓았 

다. 또 《우리말 대사전, 1991> 에 보면 
‘가슴아피’, ‘가슴애피’, ‘가슴앓이’의 

세조항이 있는데 풀이하기를 ‘가슴애피’ 

는 ‘가슴앓이’의 전라남도식 표현이며 

‘가슴아피’ 역시 ‘가슴앓이’를 가르키는 

말이라 하여 痛을 ‘앓이’란 말로 옮겨 놓 

고 있다. 그러나 《우리 말 대사전, 1991 

> 에 ‘가슴앓이’는 ‘가슴속이 쓰리고 캠 
기며 아픈 병’이라 하였으며, 또 ‘앓이’ 

조항에서는 ‘병(病)’의 뜻을 나타내는 접 

마사라 하여 病을 ‘앓이’라 표현하기도 

함으로써 痛과 病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 

고 ‘앓이’로 혼용해 쓰고 있다. 이제 痛

과 病, 아피와 앓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말 창제의 근본원리가 되는 훈 

민정음 28字의 창제원리를 살펴보자. 

2. 훈민정음 28字의 창제 원리 

가. 陰陽표行의 기본 개념 

훈민정음은 동양철학이면서 동양과학이 

기도 한 陰陽표行 원리에 업각해 만들어 

졌으니 먼저 陰屬표行의 기본 개념을 알 

아보기로 하자. 

한의학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권 

위가 있는 《賣帝內觸·陰屬廳象大論》 에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網紀, 變化

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라 하였 

다. 

이 세상에 어느 사물이든 그것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 

으로 하늘과 땅보다 크고 넓은 꼴은 없는 

것이다. ll 

하늘은 陽의 가볍고 밝은 기운이 上升

해서 이루어졌으며(寶陽짧天) 그精이 맺 

혀 해가 되고, 땅은 陰의 무겁고 탁한 기 

운이 쌓여서 만들어졌으며(積陰옳地) 그 

績이 맺혀 달이 되어2)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기를 무한허 되풀 

이 하니 陰陽은 하늘과 땅, 해와 달의 길 

인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만사 만물 

역시 陰屬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으니, 끝 

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추위가 가면 더 

위가 오며, 옹달(陰地)이 있으면 양달(陽 

地)이 있고, 動빼[陽]이 있으면 植빼[陰] 

이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으며, 

머리(陽)가 있으면 폼통(陰)이 있고, 등 

1 ) 周易·緊離上 11章; Eξ象莫大乎天地.
2) 徐敬德, 花覆集·厭理氣; 一氣之分옳陰 
陽 屬極其鼓而짧天 陰極其聚而옳地, 陽鼓
之極 結其績者 옳日 陰聚之極 結其精者짧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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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이 있으면 배(陰)가 있어 이 세상의 

어느 사물이라도 陰屬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봄,여름,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보다 큰 것은 없으니 

3) 하늘에 봄[溫] 여름[熱] 장하[휩] 가 

을[冷] 겨울[寒]의 계절변화가 일어나면, 

땅에서는 발생[짧陳] 성장[審秀] 변화[調 

和] 수렴[容平] 내장[閒職]의 변화가 이 

루어져, 봄여름에 만물이 발생하여 성장 

하다가 가을겨울에 잎이지고 열매 맺은 

후 앙상한 가지만 모습을 드러내니 陰陽

은 變化의 父母인 것이며 生짧의 本始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 변화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만물은 영락없이 새싹을 티우고 또 자라 

나니 이 어찌 神훌스럽지 아니하며 神明

의 주재함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천지간의 어느 사물이라도 陰陽

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물이든 그것올 하나의 太極(전체성을 

갖춘 하나의 독립체, 개체단위)으로 간주 

하였올 때 그 안에는 자연히 陰屬이 존재 

하게 된다. 사람의 얼굴을 예로 들어 보 

면(얼굴을 하나의 太極이라면) 얼굴에는 

다섯 감각기관이 있으니 곧 눈·코·귀·입· 

혀이다. 이들 다섯 감각기관을 위치면과 

운동면으로 살펴보면 먼저 위치면에서 감 

각기관이 위치한 앞면올 屬이라 하면 뒷 

면은 陰이 된다. 

또 얼굴의 살을 기준하였을 때 속이 옹 

글고[實] 불쑥 튀어나온 것은 陽이고 속 

이 비고 옴폭 들어간 것은 陰이니, 귀 

[耳]는 제일 뒤에 위치 하면서 또한 안으 

로 깊이 들어가 陰 중의 陰이 되어 오행 

상 水에 해당하고, 눈[텀]은 귀 다음에 

위치하였으되 튀어 나왔으니 陰 중의 陽

3) 周易·훌離上 11 장; 變運莫大於四時.

이 되어 오행상 木에 해당하며, 입술[口 

層]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리 튀 

어 나오지 않고 평평한 편이며 口뽑은 또 

한 식도로 연결되어 깊이 들어가니 陰 중 

의 至陰이 되어 오행상 土에 해당하고, 

코[훌]는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튀어나온 

象이지만 콧구멍을 통해 숨길[氣道]로 깊 

이 연결되니 屬 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金에 해당되며, 혀[폼]는 비록 입안에 위 

치해 있으되 마음만 먹으면, 즉 혀를 내 

밀면 코[훌]보다 앞에 위치할 수 있고 옹 

골차며 불쑥 튀어 나오니 屬 중의 陽이 

되어 오행상 火에 해당한다. 한편 위치와 

운동을 아울러 살펴보면 내 의사를 상대 

방에게 능통적으로 전하는 활동을 屬이라 

할 때 상대의 말올 듣는 행위는 수통적인 

것으로 陰에 해당된다. 또 적극적으로 움 

직일 수 있는 감각기관은 陽, 소극적으로 

옵직이거나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기관은 

陰이라 볼 때, 귀[耳]는 제일 뒤에 위치 

하여 있으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또 

한 상대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 

기만 하니 陰 중의 陰이고[屬水], 눈[덤] 

은 귀 다음에 위치하였으나 혀 다음으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상 

대에게 전할 수 있으니 陰 중의 陽이 되 

고[屬木], 입술[口훔]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기 

보다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니 

陰 중의 至陰이다[屬土]. (언어나 냄새는 

無形으로 屬이라 한다면 음식물은 有形으 

로 至陰인 것이다). 코[훌]는 제일 앞에 

우뚝 위치하였으되 거의 움직이지 않는 

편이며 자기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지 

못하고 상대의 냄새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屬 중의 陰에 속하며[屬金], 혀[폼]는 제 

일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고 제일 활발 

히 움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상대 

에게 가장 잘 전하니 陽 중의 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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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火].

이처럼 천하 사물은 모두 陰과 陽으로 

나눠 관찰할 수 있으며 다시 보다더 陰性

인 것 보다 더 陽性언 것으로 미루어 넓 

혀 갈 수 있다. 4) 

그러나 陰陽은 운동 변화에 있어 待對

的 개념이기 때문에 屬에서 陰으로 또는 

陰에서 陽으로 轉化하거나, 陽과 陰 또는 

陰과 陽이 맞닿아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陰陽 현상의 대 립 또는 전화를 

매개할 수 있는 中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 

다(三才에 있어서는 사람이요, 五行에 있 

어서는 土의 역할이다). 우리가 언식하는 

우주는 前後·左右·上下의 六合空間인데 

이러한 六合空間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中央이 설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사람 

몸을 예로 들어보면 上下는 머리와 발에 

해당되고 前後는 등과 배, 左右는 왼팔과 

오른팔에 해당되니 上下와 前後는 바꿀수 

없으되 左右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바 

뀔 수 있으니 인체에 있어 上下와 前後

그리고 中은 불변인 것이다. 또 땅올 예 

로 들어보면 上下는 하늘과 땅이 되고 左

右는 東과 西가 되며 前後는 南과 北이 

되는데 上下와 左右는 불변이로되 前後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땅 

에 있어 上下와 左右 그리고 中은 불변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의 운동변화 현상 

을 관찰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입체적 관 

찰(종합적 관찰)을 위해서는 五行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주 

운동의 본원력(本源力)언 五行의 운동 변 

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陰陽(三陰三陽)

현상5)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素問·陰陽離合論; 陰陽者 數之可十 推
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
數然其要一也.

나. 자음 17字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 

한 창제 원리 

훈민정음의 닿소리 [子音] 17字는 음양 

오행의 원리에 따라 기본 다섯자를 만든 

다음(우주의 근본되는 힘 오행을 본뜸) 

여기에 훌I을 더해 열두자를 더 만들었다. 

(五行의 순환l 1년 12달의 순환원리 상 

정. ) 다시 말해 기본 다섯음을 그들이 발 

음되는 造音器官을 본 따 만들었으니 이 

것은 마치 한의학에서 생명활동의 중추가 

되는 다섯센타[五職]의 작용이 언체의 上

部에 있어서는 눈[땀] 코[師] 귀[뽑] 입 

[牌] 혀 [心] 라고 하는 다섯 감각 창구를 

통해 외부로 발현되고, 또한 몸 전체에 

있어서는 살갖[師] 핏줄[心] 살[牌] 힘살 

[땀] 뼈[뽑]의 다섯 연결망에 의해 외부 

로 발현되며, 오장에 각기 함장된 감정이 

總[땀] 喜[心] 思[牌] 률[뼈] 恐[뽑] 이 라 

는 정서로 드러난다는 藏象學說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CD 목구멍소릿자(嗤音: 。 0 승) 

목구멍소릿자는 목구멍의 꼴을 본 뜬 

것으로 목구멍은 위치면에서 제일 뒷쪽 

아래에 깊이 자리하여 있고[北方], 운동 

면에서 말올 하거나, 입안에서 음식물을 

씹을 때에 제일 수동적이니(씹는 일에 관 

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넘기기만 함) 陰

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水에 해당된다. 

@ 어금니소릿자(牙音: 「 격 φ ) 

어금니소릿자는 헛뿌리로 목구멍을 닫 

는 꼴을 딴 것으로 위치면에서 어금니는 

5) 陰陽과 五行의 關係, 박찬국, 대한원 
전의사학회지 Vol. 4. P. 18 : 五行은 宇
밟 만물의 本體의 生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요, 陰陽은 그 變化를 설명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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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 다음으로 안쪽 깊숙히 자리하고 

[東方], 운동면에서 말올 하거나 음식올 

씹올 때 혀 다음으로 많이 움직이며, 소 

리가 목구명 다음으로 깊은 곳에서 나오 

되 옹골참[實]이 있으니 陰 중의 陽이 되 

어 오행상 木에 해당된다. 

@ 혀소릿자(줌音; L C E) 

혀소릿자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꼴올 

딴 것으로, 위치면에서 비록 이[짧]의 뒤 

에 자라하고 있으나, 혀를 내밀면 가장 
앞쪽 위 로 나올 수 있으며 [南方] 운동면 

에서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니, 陽 중의 

陽이 되어 오행상 火에 해당된다. 

@ 입술소릿자(뺨音: 口 닙 표) 

입술소릿자는 입모양올 본 푼 것으로 

위치면에서 안으로 구캉 점막으로 모든 

것올 감싸고 있고, 밖으로 입술이 가장 

火
헛소리 

E 
t: ( c ) 
L. 

• 

당된다. 

@ 잇소리자(짧音; < ;< ;£) 

잇소리자는 이모양올 본 뜬 것으로, 위 

치변에서 혀의 앞에 있으면서 높이 자리 

할 수 있고[西方], 운동면에서 어금니보 

다 소극적이며 주로 끊는 역할올 하니, 

陽중의 陰이 되어 오행상 金에 해당한다. 

혀의 지나친 활동을 입술과 더불어 굳게 

막£니,6) 마치 오행에 있어 金의 억제력 

이 火의 지나친 번성을 土를 매개로 하여 

l&飯시키는 象과 같다. 

@ 반헛소리자(半줌音; 2)는 혀가 윗 

잇몸에 살짝 닿는 모양올 딴 것으로, 오 

행으로는 火에 해당하고, 반잇소리자(半 

빼音; ti. )는 金에 해당한다. 

이상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7) 

( ti. ) 

木 어금니소리 7 7 6 土 • ). ;i. ~ 잇소리 金
입술소리 

D 

1:1 
n 
。

。

δ 

목구멍소리 

앞·바깥쪽에 자리하였으나 입술올 빨아 

들이면 가운데에 자리할 수 있으며, 운동 

면에서 목구멍 다음으로 수동적이어서 읍 

식물을 씹는 과정어l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단지, 감싸줌으로써 새나가는 것을 막으 

니 陰 중의 至陰이 되어 오행상 土에 해 

6) 古A日口是招網之門이니 守口如海하라 
하고, 예수가라사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 
이 더러우니라. 
7) 新講訓民正音, 徐炳園, 學文社, 1983,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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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음 11字의 三才A촬에 의한 창제 물도 하늘과 땅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원리 만물 가운데 사람은 가장 바르고 떳떳하 

자음 17字가 陰陽표行의 원리에 의해 고 선령스랴운 가운올 부여받은 우두머리 

만들어졌다면, 모음 11字는 三才A월의 격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온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11字 가운데에 전히 보존 발휘하게 되면 만물올 대표해 

서 기본이 되는 3字는 天地A 三才 원리 천지와 더불어 三才의 하나로써 天地의 

에 따라 만들어졌으니, ‘,’는 혀가 오므 化育에 동참하게 되니 ,8) 이는 자식이 처 

러 들어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子에서 열 음 부모의 품에 의지하여 자랄 수 밖에 

림이고(天開於子) 모양올 둥글게 함은 하 없었으나 장성해서는 부모와 더불어 자신 

늘을 본땀이며, ‘-’는 혀가 조금 오므라 의 의사표현도 하고 나아가 부모를 대신 

들어 소리가 깊지도 맡지도 않으니, 땅이 해 집안팍의 옹갖 일올 처리하며 부모를 

표에서 열림이고(地關於표) 모양이 평평 봉양하기까지 하는 것과 같다. 

함은 땅을 본똥이며, ‘ l ’는 혀가 오므라 
들지 않아 소리가 얄으니, 사람이 寅에서 

생김이고(A生於寅) 모양이 수칙으로 섬 

은 사람을 본땀이다. 

天開於子 地關於표 A生於寅을 1년 12 

달을 예로 들어 풀어보면 음력 11月(子

月 ) 쪽至(양력으로 12월 23일)경부터는 

해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나, 벼록 날 

씨는 출지만 하늘의 운행은 이미 陰道에 

서 陽道로 접어 들었으니 곧 하늘이 子에 

서 열림이다. 휠로는 復활( )에 해당한 

다. 음력 12月(표月) 大寒(양력으로 1월 

21 일경 )부터는 해그림자가 더욱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날씨가 가장 추웠다가 풀리 

기 시작하여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음을 

알 수 있으니, 땅이 표에서 열림이다. 촬 

로는 臨휠( )에 해당한다. 음력 正月 (寅

月) 立春(양력으로는 2월 5일경)부터는 

해그림자가 더욱 길어지고 땅에서는 눈과 

얼음이 녹고 기후도 온화해져 사람도 이 

때부터 새로운 활통을 개시하게 되니, 사 

람이 寅에서 생활함이다. 휩로는 泰훨( ) 

에 해당한다. 

이러한 三才사상은 동양에 일찍부터 있 

었던 사고로서, 모든 만물은 하늘에 根하 

고 땅에 本하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사 

나머지 8字는 《周易 ·윷鷹上》 11章에 

“是故로 易有太極하니 是生兩훌훌하고 兩嚴

生四象하고 四象生A휠하니 A활定吉뻐하 

고 吉때이 生大業하나니라”라고 하였듯이 

세번 변해 휠를 이루는 원리에 의해 이루 

어졌다. 즉 ‘·’가 太極이라면 ‘-’와 

‘ l ’는 兩農이니 ‘ - ’가 수직으로 옴직이 

면 ‘ l ’가 되고, 수평으로 웅직이면 ‘-’ 
가 된다. 다시 ‘-’에 •. ’가 위아래로 더 

해지면 ‘.....'..._’와 ‘--;-’가 되고 ‘ l ’에 ‘-’가 
오른쪽 왼쪽으로 더해지면 ‘ l‘’와 ‘·|’가 

되어 四象이 된다. ‘수’는 소리가 ‘ • ’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 屬에 속하지만 업을 

오므리고 발음하므로 圖[陰]이 되고(陽 

중의 陰) ‘--;--’는 소리가 ‘-’와 같이 땅 

에서 나와 陰에 속하고 또 업을 오므라고 

발음하므로 역시 關[陰]이 되며(陰 중의 

陰) ‘ |·’는 소리가 ‘·’와 같이 하늘에서 

나와 陽에 속하고 關[陽]이 되고(陽 중의 

陽) ‘ ·|’는 소리가 ‘-’와 같이 땅에서 

나와 陰에 속하지만 입올 벌리고 발음하 

므로 關[陽]이 된다(陰 중의 陽). 또 다 

시 ‘二-’ ‘-;-’ ‘ |·’ ‘·|’에 ‘ • ’가 더해지 

8) 《中庸》日 췄中和 天地位꿇 萬物育
뚫.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이‘ 7, 1993 - 32 

시 ‘수’ ‘τ- ’ ‘ |·’ ‘ ·|’에 ‘ • ’가 더해지 

면 ‘二’ ‘τ ’ ‘ l: ’ ‘ : I ’가 되어 획수면에 

서 8획이 되니 곧 A휩를 象하게 된다. 

이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 

./ 、

(陰) (陽)

、 ./ 、

·I I· 

(太陰) (少陽)(少陰) (太陽)

• • • • 

τ . . :[ 1: 

3.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의한 痛·病

흉字의 풀이 및 해석 

가. 痛字의 풀이 및 해석 

痛은 ‘아프다’는 뜻이로되, ‘아프다’는 

서술형이므로 의학계에서 병리용어로 이 

름씨[명사]를 사용하는 것파 다소 느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름씨[명사]화 

해야한다. 

움직씨[동사]를 이름씨[명사]화 하려면 

‘근’ 이외의 받침없는 움직씨[동사]나 그 

림씨[형용사] 줄기에 붙어 꼴없는 이름씨 

[명사]를 만드는 ‘디’을 더하거나,10) 움 

직씨[동사]뿌리 위나 또는 풀이씨[서술 

어] 줄기에 붙어 이름씨[명사]를 만드는 

9) 新講訓民正音, 徐炳園, 學文社, 1983, 
p 106. 

‘기’를 보태거나11). 풀이씨[서술어] 줄기 

에 붙어 이름씨[명사]를 만드는 ‘이’를 

붙여서12) ‘아픔’ ‘아프기’ ‘아프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픔’의 ‘음’이란 글자 

는 발음할 때에 사방에서 

안으로 구심성을 갖고 오 

므러드는 陰性的 느낌을 

주게 된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 소리를 낼 때에 구체 

적으로 그 부위가 드러나 

지 않거나 병의 성향이 확 

실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 

‘음음’하고 신음하며, 어 

떤 질문을 받았을 때에 확 

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 

였거나 생각을 더 해보기 

위해 ‘음∼’하듯이 ‘아픔’ 

은 痛의 성향이 ‘아’字로 

발한 후 일부가 외부로 드 

러나면서 일부는 안으로 

수렴되어 지속되는 陰象이어서, 痛이 비 

교적 빠르고 날카로와 陽性的 느낌을 주 

는 것과 차이가 있고, ‘아프기’의 ‘기’는 

지나친 능동적 느낌을 주어 마치 痛이란 

병리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장 유발시키는 

느낌을 준다. 한편 ‘아프이’는 말 자체가 

다소 늘어져 서술적 느낌을 줄 소지가 있 

으므로 이를 축약시켜 ‘아픽’로 하는 것 

이 좋다. ‘아픽’는 ‘아’에서 말한 痛의 

성질을 ‘픽’의 첫소리 ‘교’으로 일정량 

상하좌우로 퍼뜨려 발산시키면서도, 가운 

데 소리 ‘-’가 地를 상정하여 陰의 성질 

을 가지고 있어 안에 痛의 성향을 유지하 

면서 ‘ 1 ’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10)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2, V2, P 1273. 
11) 上揚書, Vl, P 581. 
12) 上提書,V2, P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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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듯 中으로 陰과 陽의 조화를 유 

지하고 있다. 

요컨데 ‘아픽’의 첫글자 ‘아’는 첫소리 

‘。’과 가운데 소리 ‘ |·’가 합해진 글자 

로서 ‘。’는 목구멍 소리로 오행상 水에 

해당하나 水는 만물을 생하는 근본이 되 

고 또한 ‘ I· ’는 하늘이 세번째로 木을 생 

하는 자리로써13) 오행상 木에 해당하나, 

‘아’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통증이 유발 

되어 나오는 象인 것이다. 14) 그렇게 유발 

되어 나온 것이 ‘픽’의 첫소리 ‘교’에 의 

해 일정량 상하좌우로 내보내지고, 중앙 

10土인 ‘-’에 의해 내재적인 요소를 머 

금으면서 아직 완전한 꼴을 이루지는 못 

하고 지속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완성 

해 마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전지간에 

우뚝서서 陰陽動靜을 아울러 주관하여 A 
을 상징하며, 또한 上中下를 동시에 꿰뚫 

는 中性 역할을 상징하는 ‘이’에 의해 痛

距이 하나의 구체적 事陽로 인식되고, 이 

름지어지게[이름씨화: 명사화]된다. 

나. 흉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痛의 서술형은 
‘아프다’이고, 이름씨[명사형]는 ‘아픽’ 

이다. 그런데 통증은 통증의 성향에 따라 

빠르고 날카로우며 겉으로 드러나는 陽

성질의 통증이 있고, 느리고 무디며 은근 

하고 안에 숨어 있는 듯한 陰 성향의 통 

증이 있다. 痛字의 병질변(("")부수를 떼 
고 삼수변u )부수를 붙이면 생솟듯 솟구 

쳐 나온다는 潤(湮)字가 되고, 책받임변 

(L)을 붙이면 두루 미친다는 通字가 된 

다. 한편 痛字의 병질변(("")부수 안에 겨 

울 쪽字를 집어 넣으면 아플동(흉)字가 

된다. 湮이 밑에서 위로 솟구쳐 나오는 

13) 訓民正音, 兪昌행, 1988, 螢훌社, p 

48. 

陽의 성질이라면, 쪽은 겨울의 닫아 갈무 

리하는[閒藏] 陰의 성질이므로, 통증의 

모양이 陽의 기세를 띨 때는 痛을 쓰고, 

陰의 형국을 이룰 때에는 흉을 써야 할 

것이다. 15) 또한 ‘不通JlU痛하고 通則不痛

하다’는 말처럼 痛은 두루 미치지 못해 

(不通) 생기는 모든 아픈 꼴에 쓸 수 있 

으되 흉과 비교 상대해서 쓸 때는 陽 성 

향의 통증에 쓰면서 ‘아프다’(서술형) 

‘아픽’(명사형)로 해석하고, 흉은 陰 성 

질의 통증에 사용하면서 ‘우릿하다’ 또는 

‘우릿하게 아프다’(이상 서술형)-‘우렴’ 

‘울이’ 또는 ‘우픽’(이상 명사형)로 해석 

할 수 있겠다. 

다. 病字의 풀이 및 痛과의 차이 

病字에서 병질변(("")을 떼면 困字가 되 

는데 困은 10千의 세째번으로 오행으로는 

火, 방위로는 南方, 계절로는 여름올 나 

타내며 아울러 밝다, 굳세다, 강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困에 나무목변(木) 

을 붙이면 근본 자루라는 의미의 炳字가 
된다. 오행상 困丁은 火에 속하며, 火는 

내면에 함장되어 었던 기운이 밖으로 최 

대한 발휘되는[審秀] 陽의 성질이므로 病
은 몸의 이상 상태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 

나 있으면서 또한 그 근본 뿌리가 깊은 

것을 상징한다면16)' 痛은 다소 가변적이 

14) 鐵훗學에서도 손으로 눌렀을 때 ‘阿
(아)’하는 자리가 바로 침 놓을 자리라는 
뭇으로 阿是뤘이란 뤘이 있다. 
15) 牌土는 編을 주관하고 뽑水는 寒을 
주관하는데 水土는 同뼈로서(水流羅) 둘 
다 지극한 陰이다. 編은 重훨性(무겁게 
들러붙는 성질)이 있고 寒은 沈靜性(가라 
앉아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우 
릿하게 아푼 陰性의 통증엔 흉이란 글자 
를쓰게 된다. 
16) 또한 생명의 근원척 에너지인 불(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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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시적인 몸의 이상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Sign)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痛에 해당하는 ‘아픽’의 두번째 

글자 ‘띄’가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통층이 발통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되, 종 

성이 없어서 하나의 완전한 꼴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病에 해당하는 ‘앓 

이’의 경우 초성으로 발동되어 중성으로 

이어지고 종성으로 그쳐 있어 하나의 완 

전한 꼴올 이루고 있고, 또 종성의 ‘ E ’ 

받침은 정지 상태가 아닌 進行 상황올 의 
미하며, 두번째 글자 ‘이’가 하나의 완전 
한 독립된 사물임을 표상해 주고 있다. 

m 結論

기존 한의학 서척 내지 한글사전에서는 

구별해 번역하지 않고 혼용해 쓰고 있는 

痛 ·病‘흉을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기대어 

풀이해 본바, 다음과 같이 옮겨 볼 수 있 

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痛의 서술형은 ‘아프다’이고 명사형 

은 ’아픽’로 함이 좋올듯 사료된다. 

2. 病의 서술형은 ‘앓다’ 이고 명사형은 
‘앓이’로 함이 좋올듯 사료된다. 

3. 흉의 서술형은 ‘우리하다’ 또는 ‘우 
리하게 아프다’이고 명사형은 ‘우림’ ‘울 

이’ 또는 ‘우픽’로 함이 좋올듯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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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火)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 질병으로 볼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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